목회자를 위한 성경 원어 분석 워크플로우
원칙:  AI는 속도를 담당하고,  목회자는 판단을 담당한다.
  실습 목표
AI를 활용하여 원어 분석 시간을 100분 → 40분으로 단축하되, 신학적 판단은 목회자가 수행합니다.
1.본문 고정  →  2.형태 분석(AI)  →  3.의미 압축(AI+인간)  →  4.번역 비교(AI)  →  5.신학 문장(인간)  →  6.설교 선별(인간)
Step 1. 본문 고정  (5분 | 필수 인간 작업)
성서일과 기준으로 본문 범위만 확정합니다. 병행·연관 본문은 아직 열지 않습니다.
체크포인트: "이 주일에 교회가 듣도록 정해진 말씀은 무엇인가?"
주의  이 단계는 AI에 맡기지 않습니다 → 교회력·목회적 책임 영역
Step 2. 원어 형태 분석 자동화  (10분 | AI 위임)
핵심 단어 추출, 동사 시제·상·태 요약, 반복 어근·대조 구조를 AI에 맡깁니다.
다음 본문에서 헬라어(또는 히브리어) 기준으로
1) 핵심 동사와 시제
2) 반복되는 신학적 단어
3) 문장 구조상 강조되는 부분
을 표로 정리하라.
해석이나 설교 문장은 만들지 말 것.
TIP  사전·형태론 검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, 구조 인식 속도가 상승합니다.
Step 3. 의미 범위(semantic range) 압축  (10분 | AI + 인간)
AI가 주요 단어의 의미 범위 3~5개를 제시하면, 목회자가 본문 문맥상 2개 이하로 축소합니다.
판단 질문: "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?" / "다른 의미를 택하면 본문 흐름이 깨지는가?"
TIP  이 단계에서 신학적 분별이 개입됩니다. AI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.
Step 4. 번역 비교 요약  (10분 | AI 위임)
원어 → 독일어 → 영어 → 한국어 순서로 번역 차이가 신학적 선택인지 문체 차이인지 구분합니다.
이 단어(구절)가
- 독일어 번역에서 강조되는 점
- 영어 번역에서 완화/확장되는 점
을 각각 한 줄로 비교하라.
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말 것.


Step 5. 신학적 연결 1문장 도출  (10분 | 인간 주도)
분석 결과를 설교 가능한 신학 선언형 문장 1개로 응축합니다. 이 문장이 설교 전체의 기준점(anchor)이 됩니다.
	허용
	금지

	선언형 문장 ⭕
	적용 문장 ❌

	"이 본문은 예수의 정체성이
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."
	"우리도 예수처럼
살아야 한다." ← 이건 적용



Step 6. 설교 반영 여부 선별  (5분 | 인간 작업)
분석 내용 중 회중에게 말할 것 /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합니다.
	선별 질문
	기준

	꼭 필요한가?
	본문 이해에 필수인가

	전달 가능한가?
	30초 내 설명 가능한가

	설교를 살리는가?
	메시지 흐름을 강화하는가


주의  원어 설명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,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치만 사용합니다.

  시간 비교 — 기존 vs 개선 후
	단계
	기존
	개선 후

	형태·문법 분석
	30~40분
	10분

	단어 의미 조사
	30분
	10분

	번역 비교
	20분
	10분

	정리·요약
	20분
	10분

	합계
	100~110분
	35~45분


➡️ 약 60~70% 시간 단축
  핵심 원칙 요약 — 반드시 기억할 것
1. AI는 분석을 한다 → 목회자는 해석을 한다
2. 많이 아는 설교가 아니라, 정확한 설교가 목표
3. 원어는 설교를 빛내는 장식이 아니라, 오해를 막는 안전장치
